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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돌산 심방 본풀이 채록

삼공본풀이

옛날 옛적 우엣녘엔 강이영서 이서불이1) 사옵데다. 아렛녘엔 궁에궁전 너실부인2) 
사옵데다. 아렉녘에도 숭년이3) 드난 우엣녘더레 얻어 먹으레 올라감구나. 

우엣녘에도 강이영서 이서불이 아렛녘에 풍년 들어시카부덴 내려오단 보난, 여중 
감중 중등에서 강이영서 이서불허고 궁에궁전 너실부인 만낫구나.

“영감님아, 어디 가는 중이꽈?”
“난 아렛녘이서 우잇녘더레 얻어먹으레 올라감수다.”
“아이고, 난 우잇녘이서 아렛녘더레 얻어먹으레 내려감수다.”
“우리 은4) 팔(八字)가 뒈난 부베(夫婦)간을 삼앙 살게마씸.”
궁에궁전 너실부인허고 부베간을 삼앗구나. 부베간을 삼안 사는 게 은장아기 솟아

난다. 놋장아기 솟아난다. 감은장아기 솟아나난, 천하아레 거부제(巨富者)로 잘 삽데
다.

잘 살아가난, 
를날은5) 우엣녘에 강이영서 이서불광 아렛녘에 너실부인 비도 오고 촉촉허난, 심

심허고 허난, 큰애기 불러간다.
“야, 은장아기 이레 오라보저. 넌 누게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하느님도 덕이우다. 지하님도 덕이우다. 어머님 아버님 덕인줄 아옵네다.”
“어마 나애기 착허다. 너 방으로 건너가라.”
셋똘애기 불러단,
“넌 누게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하느님도 덕이우다. 지하님도 덕이우다. 어머님 아버님 은덕이 큰줄 아옵네다.”
“어마 나똘 착허다. 너 방으로 물러가라.”
가믄장아기 불러단,
“족은 너는 누게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아바지, 하느님도 덕입네다. 지하님도 덕입네다. 어머니 아바지 날 낳아준 덕입네

다만은 나 베또롱6) 아레 선그믓이 나 덕인줄 압네다.”
허난, 이년 저년 궤씸헌 년  설 적에 입던 입성(服) 두 설 적에 입던 입성 열다섯 

십오세 안네 입던 입성 시껀7) 어서 너강 난 중 나고가렌 내쫓아불엇구나.

1) 강이영서 이서블: 가믄장아기의 부신명(父神名). 또는 그 출생지.
2) 궁에궁전 너실부인: 가믄장아기의 모신명(母神名). 또는 그 출생지.
3) 숭년이: 흉년이.
4) 은: 같은.
5) 를날은: 하룻날은.
6) 베또롱: 배꼽.
7) 시껀: 싣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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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쫓아 부난, 이거 가믄장아긴 절에 나가가난, 큰 성 은장아긴, 
“아이고 나 동싱8) 혼저 가불라. 혼저 가불라. 아바님 몽뎅이 들렁 왐저. 어머님 몽

뎅이 들렁 왐저.”
걸름9) 우터레10) 올라 사난, 굼벵이 몸으로 환싱(還生)허연 걸름 속더레 움막 들어

가분다.
놋장 아긴,
“아이고 나 동싱 혼저 가불라. 혼저 가불라. 아바님 몽뎅이 들렁 왐저. 어머님 몽뎅

이 들렁 왐저.”
담 우터레 올라사난 주넹이11) 몸으로 환싱허연 땅 속더레 들어가분다. 
게도,12) 어머님 아바진 어느만쯤이나 감신고, 지방 우이 올라상 보주 헤연. 일어사

난 문대방에 이멩이13) 페난 아방도 당달봉서14) 어멍도 당달봉서  날  시에 좋은 
재산 다 망허연 먹엇구나. 감감무중 뒈엿구나. 얻어먹는 신세가 뒈엿구나. 

가믄장애긴 가단 가단 보난, 큰마퉁이 마 팜구나. 
“어딘 가민 인간처가 잇우꽈?”
“난 모릅네다.”
가단 보난 셋마퉁이 마 팜구나.  
“어딘 가민 인간처가 잇우꽈?”
“난 모릅네다.”
가단 보난 족은마퉁이 마 팜구나.
“어딘 가민 인간처가 잇입니껜.”
허난, 
“욜로 저레 강 보민 오두막 살이가 잇이난 그디15) 강 봅센.”
허난, 욜로 저레 가단 보난 오막살이 집이 잇엇구나. 어떵헌 할망이 잇엇구나. 
할마님아, 주위나 호꼼16) 빌립센 허난, 우리 큰아들 큰마퉁이 오고 셋아덜 셋마퉁

이 오고, 족은아들 족은마퉁이 오건 들어봐사 헌덴 허난, 호꼼 시난17) 우르릉탕 우르
릉탕 

“할마님아, 저건 무신 소리가 뒙네까?”
“우리 큰마퉁이 마 팡 오는 소리여.”
집이 오란, 아이고, 손님 방이나 빌립센 헤연 잇젠 허난, 마 앙18) 주난, 어멍은 

8) 동싱: 동생.
9) 걸름: 거름.
10) 우터레: 위에.
11) 주넹이: 지네.
12) 게도: 그래도.
13) 이멩이; 이마.
14) 당달봉서: 눈이 안보임.
15) 그디: 그곳에.
16) 호꼼: 조금.
17) 시난: 있으니.
18) 앙: 삶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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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렝이19) 준다. 손님은 덩체기20) 준다. 진21) 한복판에 거 먹엇구나.
호꼼 시난 우르릉탕 우르릉탕 허여 가난, 
“할마님아, 저건 무신 소리꽈?”
“우리 셋마퉁이 마 팡 오는 소리여.”
셋마퉁이 마 팡 오난, 
“손님 들엇저.” 
만 앙 주난, 꼴렝인 손님 머린 어멍을 안네엿구나. 진 가운디 복판을 먹엇구나.
호꼼 시난 다시 우르릉탕 우르릉탕 소리가 나난, 
“저건 무신 소리꽈?”
“우리 족은마퉁이 마 팡 오는 소리여.”
족은마퉁이 마 팡 오난, 
“아이고, 손님 들엇저.” 
“예. 잘 들엇우다.”
만 안 꼴렝이광 머린 자기가 먹고 가운디 복판은 어머님광 손님을 안네엿구나. 

이젠 어머니 허는 말이,
“큰마퉁이야, 저 손님 방으로 들라.”
눈도 아니 거듭 튼다.
“셋마퉁이야, 저 손님 방으로 들라.”
눈도 아니 거듭 튼다.
족은마퉁이 손님 방으로 들렌 허난, 서른여덥 닛바디22) 허우덩썩23) 웃언 부베간을 

삼앗구나. 
대벡미 쏠 내어 놓안 밥 허연 큰마퉁이신디 먹으렌 허난, 우리 조상에도 안 먹어난 

밥 아니 먹켄. 버렝이24) 밥. 앚엉 나가렌. 셋마퉁이신디도 강 먹으렌 허난, 버렝이 밥 
아니 먹으켄. 족은마퉁인 순작만썩25) 빙에기만썩26) 먹엇구나.

큰마퉁이 마 파난 딘 간 보난 굼벵이만 바글바글. 셋마퉁이 마 파난 딘 간 보난 구
렝이만27) 바글바글. 족은마퉁이 마 파난 딘 간 보난 금은보화가 잔뜩 잇엇구나. 금은
보화 담아단 천하아레 거부제로 살앗구나. 

천하아레 거부제로 살안, 이젠 어머님 아바님 으구정28) 허연. 걸벵이 잔치를 허
엿구나. 걸벵이 잔치 석덜 열흘 벡일을 허연 마끗때29) 날은 아바지 어머니가 오랏구

19) 꼴렝이: 꼬리.
20) 덩체기: 밑둥.
21) 진: 자기는.
22) 닛바디: 이빨.
23) 허우덩썩: 매우 기뻐서 입을 크게 벌리며 웃는 꼴.
24) 버렝이: 벌레.
25) 순작만썩: 메추라기만씩.
26) 빙에기만썩: 병아리만씩.
27) 구렝이만: 구렁이만.
28) 으구정: 찾고싶어서.
29) 마끗대: 끝나는. 마칠 때.



- 4 -

나. 
저 올레로 오라가난, 이레 촐령 노민, 상 요레 앗아불고, 저레 촐령 노민 저레 앗아

불고, 영 허단, 가문장 아긴 앞더레 완.
“아이고, 요 술 잔 먹읍서.”
어디서 온 누게꿴? 허난, 실30) 말을 앗구나.31) 
“우리 살아난 역사가 건32) 들읍서. 난 우엣녘에 강이영서 이서불이웨다. 할망은 

아렛녘에 궁에궁전 너실부인 얻어먹는 신세가 뒈여신디, 
이젠 여중 감중에서 만나난 우리  팔저가 뒈난 부베간을 삼으게마씸 허연. 부베

간을 삼앙 살아가는디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믄장장아기 솟아나난 천하 아레 거부제로 
살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가난,   

를날은 심심허곡 비도 오곡 허난, 큰똘애긴 누게 덕에 사느냐? 어머님 아바님 덕
이우다. 셋똘애긴 누게 덕에 사느냐? 어머니 아버지 덕이우다. 족은똘애긴 누게 덕에 
사느냐? 어머니 아버지 덕인 중 압니다만은 나 베또롱 아레 선그믓이 덕 인중 압네덴 
허난, 너강 난중 나고가렌 보내여부난, 좋은 재산 간 날 간 시  날  시에 다 일
러 불고 엇어지어 불고 얻어먹는 거렁벵이가 뒈고 눈도 안명천지(眼盲天地)가 뒈고 
큰똘애기도 엇어져 불고,33) 셋돌애기도 엇어져 불고 족은똘애기도 엇어져 불고 이젠 
얻어 먹는 거렁벵이 신세가 뒈엿우다.”

“아이고, 어머님. 나 술 잔 받읍서. 나, 은장아기, 놋장아기, 감은장아기, 족은똘 
애기가 뒈엿우다.”

번찍 트난,34) 아이고, 튼 봉서가 뒈연. 눈이 판칙 텃구나. 
삼공본 풀땐 상잔(賞盞)에 술 놓아근 탁 노민 데싸지민35) 눈 곰은36) 사름은 엇고, 

엎어지민 그 집이 눈 봉서가 잇젠 영 허여. 아이고, 탁 트민, 이 집이 오늘 삼공 난산
국이우다. 

나님 은37) 전상, 드님 은38) 전상, 신구산 대전상, 글허기 전상, 활허기 전상, 
농업허기 전상, 사업허기 전상, 이녁만씩 전상이 잇어지는 법입네다. 궂인 전상이랑 
먼 정 살장더레 내놀리고, 어질고 순헌 전상, 먹을연 입을연 나수와 주는39) 전상, 금
전 재물 나수와 주는 전상, 집안에 편안허게 허는 전상 안으로 나수와 줍센 허연. 삼
공 난산국 신풀엇습네다.

30) 실: 사실.
31) 앗구나: 말했구나.
32) 건: 말하건.
33) 엇어져 불고: 없어져 버리고. 
34) 번찍 트난: 반짝 뜨니.
35) 데싸지민: 뒤집어지면.
36) 눈 곰은: 눈 감은.
37) 나님 은: 나가는 임 같은.
38) 드님 은: 들어오는 임 같은.
39) 나수와 주는: 나오게 도와주는.


